
TEC, 풍림산업과 합작 본격 추진
TMC 사업정체 타개위해 … 일본, 91년 플랜트 1 1 9억달러 수출

이에따라 T M C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풍림산업 및 삼성종합건설 등 국내 건설사와의 제휴체제

구축 또는 합작사 설립가능성에 대해 타진한 후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관련기술 기반

이 취약한 풍림산업과 협력키로 결정했다.

TEC(TMC) 및 풍림산업간 제휴관계는 9 3년말 기술용역·건설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

시점을 전후해 합작사 설립으로 진전될 예정이다.

T M C는 석유화학 플랜트관련 일부 유니트 및 장치들을 국내와 동남아지역에 공급해 왔으며, 91년

중반이후 설비 신증설 완료에 따른 수주사업 여건악화를 비롯한 건설부의「건설기술관리법」개정추

진에 따른 엔지니어링 수행입지 약화현상 대두에 직면, 엔지니어링 사업기반 강화 및 건설부문에 대

한 진출 등을 통해 9 3년 이후의 시장변화·제도적 한계에 대응할 계획이다.

풍림건설의 경우, 지난 6월 P&G Manufacturing의 제지·펄프 그리고 세제공장 건설사업(엔지니어

링 포함)을 수주함에 따라 현재 설계능력이 취약한 부분을 T E C와의 제휴를 통해 보완하는 한편, 기

술용역에 대한 건설사의 진출(기술용역사업 수주)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

대비, TEC와 합작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.

양사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T M C는 오는 1 2월 현사무실을 풍림산업 사옥으로 이전키로 했으며,

이전직후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력을 비롯한 부문간 시스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일본의 플랜트 수출규모가 9 1년 1 1 6억달러를 기록, 3년연속 1 0 0억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

냈다.

일본 통산성의 기계정보산업국이 집계한 9 1년도 플랜트수출실적은 9 0년 9 3 4건 1 2 9억7 0 0 0만달러 대비

10.5% 감소한 1 1 6억1 0 0 0만달러( 1 0 4 5건)로 나타났으나, 건수로는 1 1 1건이 늘어난 것이다.

이는 건별당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, 건당 프로젝트의 평균금액이 1 1 1 1만

달러로 전년의 1 3 9 8만달러 대비 2 8 7만달러가 감소한 것이다.

플랜트 수출의 주력기종은 9 0년과 마찬가지로 화학 및 발전설비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, 화

학플랜트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전년보다 2 8 . 9 %가 감소한 3 8억3 0 0 0만달러, 발전설비는 1 1 . 5 %가 증가

한 3 3억7 0 0 0만달러로 나타나 수요의 변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이같은 호황국면에도 불구, 올해 플랜트수출은 9 1년대비 2 6 . 5 %가 감소한 8 5억3 0 0 0만달러 수준에 그

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이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대체적으로

대형프로젝트가 많은 범용 화학제품 생산설비가 수요과잉 현상에 직면, 이에대한 투자환경이 악화되

고 있어, 이 부문이 수출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Emerson Electronic이최근 Mosanto 계열사인 Fisher Contools Intnational을인수함에 따라 제어·계측

등 현장프로세스 콘트롤부문의 세계 최대기업으로 부상했다.

R o s e m o u n t의 모기업인 Emerson Electronic은몬산토의 시스템사업부문 기업인 Fisher Controls를 1 2억

7 5 0 0만달러에 매입함으로써 D C S를 비롯한 현장제어·계측분야가 보다 강화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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